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방송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사

명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군방송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장병들의 친근한 벗이 되어 왔습니다. 군과

국민을 이어 주는 훌륭한 다리 역할도 해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군대시절을 생각하면 국군방송의‘위문열차’가 기억납니다.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시작되던‘위문열차’는 우리 장병들에게 큰 즐거움과 위안이 되

었습니다. 

국군방송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방전문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

년부터 시작될 위성TV 방송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군은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우리 국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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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4 충청권 벤처 플라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 충북, 그리

고 대전이 함께 개최해서 더욱 뜻깊고 모양이 좋습니다.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

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의 혁신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협력해서 비전을 세우고 의욕적으

로 추진해 나갈 때 지방과 국가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처럼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를 찾아 주는 일도 그 좋은 사

례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 기업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체제에

서는여러분과같이아이디어와기술력으로승부하는기업들이성공할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저와 정부의 관심은 각별

합니다.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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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장병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사기충천하고 강

력한 국민의 군대로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군방송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장병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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